


책소개

20년 차 특수교사가 만난
장애 당사자, 가족의 눈물과 웃음이 담긴 목소리
어른으로 건너가는 아이들이
공동체의 당연한 이웃으로 살아감에 대하여

* SBS 〈내 마음이 몽글몽글-몽글상담소〉 출연 저자 *
* 홍은전 작가, 김도현 작가 강력 추천 *

장애 당사자의 탈시설과 자립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오늘날, 어른이 되어가는 
당사자들의 소중한 목소리를 담은 『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』
를 김영사에서 출간한다. 이 책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어떻게 어른이 되어가는
지를 당사자들과 가족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추는 사회과학서다. 특수학급(일반학
교 안에 설치되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학급)으로 대변되는 통합교육 환경
은 장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함께 살아감에 있어 그 중요성이 커지고 
있다. 특수학급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20년 차 특수교사이자 저자 권용덕은 청소년
기를 지나 어른이 되어가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전하며 그들이 성장하고 사회에 
참여하는 삶 속으로 독자를 안내한다. 아울러 장애 청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해갈 
때 사회와 공동체가 무엇을 함께 성찰하고 고민해야 할지 자세히 짚는다. 짧게는 
5년에서 길게는 40년 넘게 저자와 관계 맺고 있는 제자들과 장애 당사자들인 만
큼 각자가 속 깊은 삶의 이야기를 들려준다.
저자 권용덕은 SBS 〈내 마음이 몽글몽글-몽글상담소〉에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전
문가로 출연하고, 발달장애인의 삶에 유용한 정보를 담는 유튜브 채널 〈졸업후T
V〉를 직접 운영하는 등 당사자의 인권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. 학교를 
졸업한 제자들이 사회적 지원 부족과 편견 등으로 막막한 현실에 부딪히는 일들을 
보면서 졸업생과 부모의 삶을 더불어 살피고 있다. 저자는 이 책에서 장애 당사자
들의 이야기와 함께 장애인식, 유니버설디자인, 노동, 부모, 자립 등의 주제를 통
해 실제 삶의 맥락에서 각 개념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. 나아가 우리 사
회가 어른으로 건너가는 아이들을 위해 어떠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지 논한다. 
아이가 어른이 되는 순리이자 과업은 우리 사회가 함께 지지하고 지원해야 하는 
일이며, 장애를 이유로 멈추거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일이다. 이 책은 장애 당사자
를 향한 배려나 시혜의 시선이 아닌, 동등한 권리를 지닌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들
을 바라보고, 우리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돌아보게 할 것이다.

* 출처 : 예스24 <https://www.yes24.com/product/goods/185837905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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